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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잡아라' L G-NC, 주중 잠실 3 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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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1 KBO리그 LG 트윈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

기, 4대3으로 승리한 LG 김현수가 류지현 감독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5.1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LG 트윈스와 NC 다이노스가 선두 추격의 분수령이 될 3연전을 치른다.

두 팀은 18일부터 LG의 홈인 잠실구장에서 주중 3연전을 소화한다.  

현재 1위는 22승15패의 삼성 라이온즈다. NC가 20승15패로 1경기 뒤진 2위에 자리하고 있고, 3위 LG는 20승16패로 NC를

반 경기차 추격 중이다. 

NC는 최근 5연승으로 완전히 흐름을 탔다. 1위 삼성보다 오히려 기세가 좋다. 선두를 눈앞에 뒀던 LG는 지난 17일 삼성전에서

9회 뼈아픈 역전패를 당해 일단 상승세가 꺾였다.

키움 히어로즈와 주중 3연전을 갖는 삼성의 행보에 따라 선두권 기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두 팀 모두 총력전이 예상

된다. 

한화 이글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부산 주중 3연전은 최하위 탈출 싸움으로 관심을 끈다.

허문회 감독을 개막 30경기 만에 전격 경질하고 분위기 쇄신에 나선 롯데는 아직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한화 역시 18패

에 빠졌던 지난 시즌 수준은 아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한화(14승22패)가 롯데(13승22패)에 반 경기 앞선 9위를 지키고 있다. 서서히 중위권과 멀어지고 있어 더 밀리지 않으



려면 서로를 넘어야 한다. 

롯데가 수장을 래리 서튼 감독으로 교체하면서 카를로스 수베로 한화 감독과 외국인 사령탑 맞대결도 성사됐다.

두산 베어스는 KT 위즈와 원정 3연전을 치른 뒤 주말 안방으로 롯데를 불러들인다. 좀처럼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KIA

타이거즈는 SSG 랜더스와 삼성을 차례로 만난다.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9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1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대 NC 다이

노스의 경기, 5회초 1사 1, 2루에서 NC 3번타자 나성범이 2타점 3루타를 친 뒤 3루에 안착해 있다. 2021.04.09.

hgryu77@newsis.com

월요일 경기를 치른 삼성, LG, 두산, SSG는 이번 주 7연전을 소화해야 한다. 선수단의 체력 관리와 선발 로테이션 조정이 성적

의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편 두산 베테랑 좌완 유희관은 100승 도전에 나선다. 시즌 초반 4경기에서 2패 평균자책점 9.60(15이닝 29피안타 16자책)

으로 부진한 유희관은 5월 두 경기에서 2승 평균자책점 1.64(11이닝 14피안타 2자책)로 반전에 성공했다.

유희관이 1승을 보태면 두산 프랜차이즈로는 첫 번째이자 통산 32번째 100승의 위업을 달성한다.

◇이번주 KBO리그 일정

▲5월18일~20일

NC-LG(잠실) 키움-삼성(대구) 두산-KT(수원) SSG-KIA(광주) 롯데-한화(대전)

▲5월21일~23일

롯데-두산(잠실) LG-SSG(문학) KIA-삼성(대구) NC-키움(고척) KT-한화(대전)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포츠 > 야구
	'삼성 잡아라' LG-NC, 주중 잠실 3연전

